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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라 그랑 쟈트 섬의 일요일 오후
(A Sunday Afternoon on the Island 

of La Grand Jatte  c. 1884-1886)

조르쥬 피에르 쇠라(Georges-Pierre Seurat 1859 - 1891)

(캔버스에 유채 207.6 cm x 308 cm 시카고 미술관)

프랑스 화가 조르주 쇠라는 이 그림을 꼬박 2년

에 걸쳐 그렸다. 기존의 화법처럼 팔레트 위에 물

감을 섞어 칠하지 않고 순수한 원색 그대로의 물

감을 뾰족한 붓끝에 묻혀 점같이 찍어 그리는 점

묘법이란 화법으로 완성했다. 온갖 색채의 명도와 

채도가 복합되며 미세한 점들이 모여 한 폭의 풍

경화를 이루었다.

그림의 소재는 어느 일요일의 풍경. 19세기 말 프

랑스 파리 교외‘그랑 쟈트’라는 섬에서 휴일을 

맞은 시민들이 오후 한때를 즐기고 있다. 당시의 

복장과 풍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. 멀리는 밝고 희

미하게, 가까이는 어둡고 뚜렷하게, 원근법을 사용

해 물체가 뒤로 물러나는 입체감을 보여준다.

사람들의 모습은 풍요롭고 한가하다. 각자 자신

의 일에 몰두하고 행동하고 있으나 이상하게도 모

두 정지되어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. 인간의 군상

을 이루면서 그 무리 속에 개개인은 또 그저 한 부

분에 불과한 것 같이도 보인다. 무수한 점들이 모

여 한 폭의 그림을 이루었듯 무수한 사람들이 모

여 한 폭의 그림을 이루었다. 그림의 기법과 너무나 

잘 맞아 떨어지는 소재가 아닐 수 없다. 

조르쥬 쇠라가 당시 대세이던 인상화 화풍을 거

부하고 빛과 색채의 속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그

린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개념

과 기술이었던 그의 점묘법 화풍에 대해 감탄했었

다. 그러나 온 세계가 전대미문의 재난을 만나 평

범한 일상이 정지 해버린 2020년 4월에 이 그림을 

보니 박제되어 버린 인간의 삶을 보는 것 같아 마

음이 착잡해졌다. 

거기 그대로 있건만 움직임이 없는 인간 군상의 

풍경은 화려한 색채에도 불구하고 적막하기만 하

다. 멈추어 있기에 어디에서 무엇이 튀어 나올지 

모른다는 공포마저 스멀거린다. 항상 화사하고 평

화롭게만 생각했던 조르쥬 쇠라의 그림이 을씨년

스럽게 느껴질 줄이야. 전후 사정에 따라 우리의 

시각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휘어질 수 있다. 

적막과 불안 속에 시간은 흐르고 있다. 어서 이 

힘든 시간이 지나‘라 그랑 쟈트 섬의 일요일 오후’

에 갇힌 사람들이 다시 활동을 개시하는 날이 오

기를 바랄 뿐이다. 

《김동백》  


